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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basic data to set the direction of polar literacy education and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olar researc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polar region was

examined in terms of current status of polar information, impression regarding polar regions, and awareness of related

issues. The study included 975 students from nin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ho responded to 16 questions,

including close-ended and open-ended items. Th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had more experiences regarding the polar

region on audiovisual media, but relatively limited learning experiences in school education. The impression they had of

the polar region was confined to the monotonous image of a polar bear in crisis, following the melting of the glacier due

to global warming. The students formed powerful images by combining scenes they saw in audiovisual media with

emotions. In terms of recognizing problems in the polar region, the students were generally interested in creatures, natur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but their interests varied depending on their school level and their own career path. The

students highly valued the scientist's status as agents to address the problems facing the region, and gave priority to

global citizenship values rather than practical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e following: introducing and

systematizing content focusing on the polar region in the school curriculum, providing a differentiated learning experienc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cientists and educators, establishing polar literacy based on concepts that are relevant to

various subjects, earth system-centered learning approach, setting the direction for follow-up studies and the need for

science education that incorporates divers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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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극지 연구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극지 소양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극지 인식을 극지 정보 획득 현황, 극지에 대한 인상, 극지 문제 인식 측면에서 조사했다.

초·중·고 9개교 학생 975명이 선택형과 서답형이 포함된 16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시청각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극지 경험이 많았고, 학교 교육에서 극지에 대한 학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극지에

대한 인상은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같은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은 시청각 매체

에서 본 장면을 정서와 결합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했다. 극지 문제 인식 측면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생물과 자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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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교급 및 진로 희망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달랐다. 학생들은 극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과학자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으며, 극지 문제에 대해 실용적 가치보다는 세계 시민적 가치를 우선했다. 이상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극지 내용 수용 및 체계화, 극지 과학자와 교육자의 협력에 의한 차별화된 학

습 경험 마련, 여러 교과에 생성력 있는 빅아이디어 중심의 극지 소양 설정, 지구계 중심의 학습 접근법, 후속 연구의

방향 설정,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과학 교육의 필요성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주요어: 극지, 극지 소양, 극지 교육, 인식

서 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

탄소 배출 중립 선언(Park, 2021; White House,

2021; MoE, 2021; Croatian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0)과 함께 기후

변화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5년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o

C 이하로 제

한할 것에 합의했고, IPCC도 잇달아 평균 기온 목표

를 촉구하는 특별 보고서(IPCC, 2018)를 제출했다.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온난화에 제동을

걸 탄소 중립은 이제 세계적 흐름이며, 시대적 당위

가 되었다. 각 지방 정부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모색(MoE, 2021)하고 있어, 기

후 변화 위기 대응은 우리 사회와 생활 전반에 깊숙

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전 지구적 기후 변화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

면서, 머나먼 동토로 여겼던 극지의 중요성이 점차

부상하기 시작했다. 극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지역인 동시에 그 결과를 다시 전 지구

에 되돌리며 기후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증거

(Polar Literacy, 2021; Janice et al., 2020; Kathleen

and Megan, 2020; IPCC, 2018; Hur et al., 2017;

Janifer and Natasa, 2015; IPCC, 2014; Francis and

Vavrus, 2012; Chang et al., 2003)가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극지 선도국’이라는 비전

을 품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남극연구과학위원회, 국

제북극과학위원회, 북극이사회 등의 국제 기구에 참

여(The Arctic Council, 2020; SotAT, 2020; MoFA,

2020)하는 한편,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남극의 세종과

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교두보로 과학 연구 분야

에서도 국제적 입지(Hur et al., 2017; Kim, 2011)를

탄탄히 다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극지 연구는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의 지

표로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가 운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방향키로서 극지로의 적극적 진출과

동시에 연구 성과도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학계의 이러한 적극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서는 극지 연구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만한 국민 정

서와 이해, 그리고 극지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교육적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지닌 극

지 인식과 이해가 확인된 바 없다(Choi et al., 2021;

Chung et al., 2021).

극지연구소는 극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

민적 관심을 북돋우고자, 극지 체험단 운영, 연구소

견학, 홈페이지를 통한 극지 가상 체험 제공, 극지

연구원의 생활상 및 극지 생물 미디어 공개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대중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한 노력

(KOPRI, 2020; Jung et al., 2020; KOPRI, 2018)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극지 연구에 대

한 지속적이며 체계적 인식과 태도 확산을 위해서

더 폭넓은 대상과 적극적 방법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교육과 연계한 체계적 접근을 시

도하고 있다. 실제 학교 수업에 극지 과학을 도입

(BPRC, 2020)하거나, 극지 과학자와 교육자가 협력

체를 구성해 전 지구적 관점에서 극지 환경과 사회

적 과정을 조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Beck et

al., 2014; Krupnik et al., 2011; Salmon et al., 2011;

Allison and Béland, 2009)하고, 대중 이해를 위한 극

지 소양 원리를 정립(Polar Literacy, 2021; Janice et

al., 2020; Mcdonnell et al., 2020)하는 등 형식적, 비

형식적 교육을 통한 극지 과학과 문화의 확산 사례

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극지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극지연구소의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 개발(Jung et al., 2020), 국내외 극지 교육

프로그램 분석(Choi et al., 2021), 국내외 교과서에

드러난 극지 내용 분석(Chung et al., 2021) 등 문헌

연구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극지 교육의 현황,

교육 대상의 인식과 인지적·정의적 이해, 극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극

지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극지 교육의 현황을 학생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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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조명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극지의 중요

성을 널리 설득하는 효율적 방법의 하나는 학교 교

육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이

지닌 극지에 대한 인식을 점검했다. 국내에서는 극지

를 전면에 내세운 인식 연구는 없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은 예비 교사, 초·중·고등학생, 일반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e, 2019; Jeong and Ha, 2015; Gil et al.,

2014; Joung, 2011; MoE, 2008). 특히 2008년 환경

부에서 실시한 기후 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MoE, 2008)와 2014년 수행한 일반 국민과 이해 관

계자의 기후 변화 적응 인식 차이를 비교한 연구

(Jeong and Ha, 2015)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일반 국민

의 인식과 이해 정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했다. 이들

은 낮은 인식도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기후 변화 관련 홍

보와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국민의 기후 변화 인식

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기후 변

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극지 변화의 중요성이 조명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극지에 대한 이해

와 인식을 조사하고 파악할 적절한 시점이며, 극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국외에서는 일반

대중의 극지에 대한 인식이 극지 관련 정책의 지지

나 반대에 영향(Leiserowitz, 2005)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중의 정치적 성향, 과학적 소양, 가치 지

향 등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라 극지 관련 지식, 신

념 등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했

다(Hamilton, 2015; Hamilton, 2008; Hamilton et al.,

2012; Malka et al., 2009). 

이 연구는 학생들이 지닌 극지 인식을 파악해서

극지 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초·중·고등학생들이 극

지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및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초·중·고등학생들이 지니는 극지에 대한 인식

과 인상은 어떠한가, 셋째, 초·중·고등학생들이 인식

하는 극지 문제는 어떠한가 등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극지에 대한 인식,

인상, 정보 획득 과정을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설문

에 참여한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개 초등학

교에서 표집된 5학년 학생 323명, 3개 중학교에서

표집된 2학년 학생 323명, 2개 고등학교에서 표집된

2학년 학생 329명 등이다. 같은 문항에 대한 대상 학

생의 반응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항의 의미

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을 기준으

로 3년의 터울을 두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1년 3월 21일부터 5

월 30일까지 총 9개교 1,010명에게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회수했고,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975

건이다. Table 1은 설문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 현황

이다. 학생들의 희망 진로 요소는 극지 관련 관심 분

야의 차이를 파악하는 배경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문항 개발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의 지표로서 극지 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극지에

대해 지닌 인상과 인식, 현재 인식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인식 조사를 위한 설

Table 1. Demography of students

학교 수 학생 수(%)

계소재지 성별 희망 진로 계열

중소도시 대도시 계 남 여
인문/

사회

과학/

공학

예술/체육/

서비스
기타

초 3 1 4
176

(54.5)

147

(45.5)

33

(10.2)

49

(15.2)

187

(57.9)

54

(16.7)

323

(100.0)

중 3 3
158

(48.9)

165

(51.1)

78

(24.1)

79

(24.5)

128

(39.6)

38

(11.8)

323

(100.0)

고 1 1 2
168

(51.1)

161

(48.9)

92

(28.0)

149

(45.3)

73

(22.2)

15

(4.6)

329

(100.0)

계 4 5 9
502

(51.5)

473

(48.5)

203

(20.8)

277

(28.4)

388

(39.8)

107

(11.0)

9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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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은 2021년 1월부터 2월 16일까지 연구자 6인

이 참가한 5회의 협의회에서 1차본을 작성했다. 이때

현직 교사 2인이 참여하여 대상자에게 설문 문항이

어떻게 인식될지 검토하고, 예상 응답 사례를 제시하

며 선택지를 유형화하고 정선했다. 협의 과정에서 연

구자들은 극지에 대한 경험의 유형을 정리하면서, 경

험의 출처와 획득 과정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했고, 이를 문항에 포함하는 등 조사

항목을 선정했다.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

구자 6인의 합의와 예비 검사에 참여한 교사 5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2021년 3월 15일까지 초등학생 43

명,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

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와 내용 타당도 검토 의견

에 따라 가독성 향상, 대상자 수준에 맞춘 어휘 교체,

선택지 영역 조정 등 문항을 수정하고 최종 확정했

다. 본검사에서는 초등학생 323명, 중학생 323명, 고

등학생 329명, 총 97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Table 2는 극지에 대해 떠올리는 인상, 교육 및 일

상 경험, 극지의 가치 인식 등을 구성한 문항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극지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효능감을 포함하여 극지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 학습

및 일상 경험 현황, 극지를 학습하는 과목 등을 통해

극지 관련 정보 획득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극지

연상 단어와 장면, 방문하고 싶은 극지에 대한 서답

형 문항을 통해 극지에 대한 인상을, 극지 관심 분야,

기후 변화 관심 지역, 극지 문제 해결 집단, 가치 인

식 등을 통해 극지 문제 인식을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 방법

조사지 문항 형태에 따라 선택형과 중복 선택형,

순위형 등 양적 자료는 SPSS Statistics 27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에 의한 집단 차이를 분석했

고, 서답형 응답은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관심 분

야와 지구계 구성 요소에 따라 분석틀을 만들어 분

류했다. Table 3은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극지를 생

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 서술한

문항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1차 분류는 설문 문항

중 ‘극지 관심 분야’의 하위 분류와 일치시켜 자원,

기후(환경) 변화, 극지 생물, 자연 환경, 과학 현상,

인문/사회 등으로 나누었다. 기후 변화, 자연 환경,

과학 현상의 세 항목은 지구계 각권을 하위 분류 기

준으로 설정했다. 극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구계

각 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학생 응답

사례의 모든 맥락을 지구계와 연결 지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려는 응답이 많아 원인으로서의 기후 변화와

Table 2. Item Composition 

분류 소분류 문항 형태 문항수

배경 변인 성별, 학교급, 희망 진로 선택형 3

인식 및 현황

극지 정보에 대한 효능감, 학습 및 일상 경험 현황, 극지 학습 과목, 

정보 획득 출처, 극지 관심 분야, 기후 변화 관심 지역

선택형

중복 선택형
11

극지 문제 해결 집단 우선 순위, 극지 가치 인식 순위 순위형 2

극지 연상 단어, 극지 연상 장면, 방문지로 선호하는 극지 이유 서답형 3

Table 3. Analysis framework for students’ responses

항목 대분류 하위 분류

내용

자원 I 1. 광물 2. 에너지 3. 토지 4. 물 5. 기타

기후(환경) 변화 II
가. 원인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나. 결과(현상)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극지 생물 III 1. 포유류 2. 조류 3. 기타 생물(식물, 미생물 등) 4. 복합

자연 환경 IV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과학 현상 V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인문/사회 VI 1. 생활/문화/사회 2. 정치/경제/법

기타 VII 미 언급, 혹은 알 수 없는 맥락

연상 매체
1. 학교/학습 2. TV/다큐/영화/동영상 3. SNS

4. 광고/캠페인 5. 도서/인터넷 기사  6.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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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의 기후 변화를 추가 분류했다. 자원, 극지

생물, 인문/사회 분야는 학생들의 응답 사례를 토대

로 다수 사례를 일차 분류하고 소수 사례을 통합해

서 분류했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응답

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은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 되어, 얼음이 녹고, 북극곰의

서식지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원인으로 작용

하는 기권과 결과로서 수권과 생물권의 변화가 나타

난다는 점에서 II-가-1, II-나-2, II-나-4로 분류했다.

한편, 학생들의 답변에서 그 정보나 장면을 연상하게

된 매체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학습 상황, 시

청각 자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광고 및 캠페인,

문자 매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얼음이 떨어지는 것

을 보고 사람이 하던 말을 멈추던 전기 자동차 광고”

등과 같은 응답에는 극지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형

성한 광고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4. 광고/캠페

인’으로 분류한 것 등이다.

연구 결과 및 논의

극지 관련 정보 획득 과정 및 현황

초등학교부터 점차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극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과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다. 극지를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극

지에 대한 학습과 일상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극지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

근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학생들이 획득한 유형무형

의 극지 정보나 인식은 그들이 평생 지니게 될 지식

과 인상을 좌우하며, 극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학생들에게 극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 효능감을 알아보았다. Table

4는 극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느끼는 인식을 학교급에 따라 정리한 결과다.

극지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잘 안다는 응답이 50.1, 35.6,

21.6%로 감소했다. 일단 초등학생일수록 극지 정보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주관적 자기 인식은 학교급에 따른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이나 자아 존중감(self-esteem), 사회적 바람

직성 등 심리적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응답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은 다소 조심스럽다. 그러나 학업

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발달 단계가 진행함에 따라

낮아진다는 연구(So, 2008; Anderman, Midgley,

1997; Bandura, 1997)와 같이 극지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효능감 또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

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Table 5는 극지 관련 학습 경험과 일상 경험을 정

리한 것이다. 극지에 대한 경험은 초·중·고 모두 시

청각 자료 시청(89.4%), 캠페인 및 광고 시청(87.4%),

읽기 자료 및 독서(62.8%) 순으로 나타났고, 캠페인

및 환경 운동 참여(16.4%)와 같은 적극적 체험이 가

Table 4. Efficacy for polar information

응답 학생 수(%)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 17(5.3) 144(44.6) 147(45.5) 15(4.6) 323(100.0)

중 19(5.9) 189(58.5) 107(33.1) 8(2.5) 323(100.0)

고 44(13.4) 214(65.0) 68(20.7) 3(0.9) 323(100.0)

계 80(8.2) 547(56.1) 322(33.0) 26(2.7) 975(100.0)

Table 5. Students’ learning and daily experiences related to polar region topics

응답 학생 수(%)
평균 점수*

(6점 만점)학교 학습 과학관/박물관
캠페인 및

광고 시청

캠페인 및 

환경 운동 참여
시청각 자료 시청

읽기 자료 및 

독서

초 96(29.7) 122(37.8) 274(84.8) 38(11.8) 268(83.0) 188(58.2) 3.1

중 171(52.9) 193(59.8) 292(90.4) 69(21.4) 302(93.5) 234(72.4) 3.9

고 146(44.4) 135(41.0) 286(86.9) 53(16.1) 302(91.8) 190(57.8) 3.4

계 413(42.4) 450(46.2) 852(87.4) 160(16.4) 872(89.4) 612(62.8) 3.5

*F=34.158 (p<.001)로 초·중·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722 정수임·최하늘·김민지·신동희

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극지를 학습했다는 응답

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과학관이나 박물관 견

학보다 낮다. 고등학생의 극지 관련 경험은 초·중등

학교 시절을 지나오면서 누적되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많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중학생

은 전 항목에서 초등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의 경향이

나타났고, 경험을 평균한 점수도 3.9점으로 초등학생

(3.1점)에 비해 높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근소한 차이

지만, 전 항목에 걸쳐 경험자의 비율이 중학생보다

낮으며, 경험의 평균값도 3.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집단의 낮은 경험 값은 망각, 경험으로 인

정하는 민감도의 차이, 진로와 학습에서의 자기 관련

성, 과학관 및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

을 논의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을 위한 극지 학습 경

험을 구성하거나 개발할 때,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

가 보완되어야 한다.

Table 6은 극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출처를

나타낸 것이다. 극지 관련 정보를 얻는 매체는 전체

적으로 TV/다큐(32.5%), 인터넷 동영상(26.5%), 학교

수업(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시청각

자료, 캠페인 및 광고 시청의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해, 경험으로부터 자연

스럽게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정보

획득의 측면에서는 학교 수업이 3순위로, 2순위인 인

터넷 동영상과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

생과 중학생은 동영상보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정보

를 얻는다는 응답이 더 많거나 같았다. 학습의 경험

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보 획득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흥미 또는 학습 외적 목적의 경험과 차별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기 자료(5.6%)나 인터

넷 홈페이지/기사(4.9%) 등과 같이 텍스트를 기반으

로 한 매체는 시청각 매체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

났다.

대부분 학생들은 TV, 다큐멘터리, 인터넷 동영상,

캠페인 및 광고 등으로부터 극지를 간접 체험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부 체험과 정보는 정확

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다소 편향

된 관점,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바람직한 경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증거가 제기

되었고(USGCRP, 2018; IPCC, 2018; IPCC, 2014;

Kim, 2011; Hur, 2004; Chang et al., 2003), 우리가

지금껏 간과했던 극지 연구의 과학적, 인류사적 가치

를 미래 시민들에게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학교 교

육과정에서 극지에 대한 체계적, 올바른 경험을 제공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서 도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학교에서 극지와 관련된 주제를 학습했다면, 어

떤 과목에서 다루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정

리하면 Table 7과 같다.

학교에서 극지를 학습한 경험은 과학과(17.8%)보다

는 사회과(28.9%)에서 더 많이 다루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과학 교과서보다는 사회과에서 극지 관련 내용

을 더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교과서 분석 결과

(Chung et al., 2021)와 일치한다. 사회과에서 극지를

Table 6. Media to get the information about polar region topics

응답 학생 수(%)

계
학교 수업 TV/다큐 동영상 읽기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기사
견학/체험 주변 사람 기타

초 72(22.3) 113(35.0) 68(21.1) 28(8.7) 13(4.0) 3(0.9) 12(3.7) 14(4.3) 323(100)

중 91(28.2) 98(30.3) 91(28.2) 17(5.3) 20(6.2) 4(1.2) 2(0.6) 0 323(100)

고 91(27.7) 106(32.2) 99(30.1) 10(3.0) 15(4.6) 2(0.6) 5(1.5) 1(0.3) 329(100)

계 254(26.1) 317(32.5) 258(26.5) 55(5.6) 48(4.9) 9(0.9) 19(1.9) 15(1.5) 975(100)

Table 7. Subjects related to polar region topics

응답 학생 수(%)
계

과학 사회 기타 없거나 기억 안남

초 38(11.8) 58(18.0) 21(6.5) 206(63.8) 323(100.0)

중 52(16.1) 110(34.1) 15(4.6) 146(45.2) 323(100.0)

고 84(25.5) 114(34.7) 3(0.9) 128(38.9) 329(100.0)

계 174(17.8) 282(28.9) 39(4.0) 480(49.2) 9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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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관점은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무대,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

는 지역 등 인문, 사회학적 측면과 관련 있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극지 내용을 학습한 경험이 많아지

고 있는데 이 또한 교과서 분석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초등학교에는 생물의 적응으로 제한된 내용이 학

년이나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기후 변화, 인문·사

회·지리, 고체 및 유체 지구 등 내용의 확장이 일어

나면서 다루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

(Chung et al., 2021)와 일치하며 학생들의 반응도 이

를 뒷받침한다. 기타 과목은 국어, 도덕, 영어 등의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비교

과 시간을 언급했다. 극지 관련 학습 과목을 떠올리

지 못한 학생들이 49.2%로 절반 가량 된다는 점은

극지 학습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내용과 가치 측면에서 인상 깊으면서

흥미와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교육 경험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Table 4에서 드러난 극지 정보를 알고 있다는 효능

감과 Table 7에서 드러난 극지 학습과 일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극지 교육의 방향 설정

에 의미를 줄 수 있다. Table 8은 극지 정보를 잘 알

고 있다는 효능감 수준 집단에 따라 극지 학습 및

일상 경험 점수(Table 5)를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극지 정보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집단(c,

d)은 효능감이 낮은 집단(a, b)에 비해 학습이나 일상

에서 극지 관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일관된다. 이는 극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의

수준 및 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극

지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추후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실제

극지 소양에서 높은 성취를 보일 것인지 후속 연구

가 보완되어야 하며, 극지 교육 평가의 척도로서 극

지 정보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학생을 길러내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한다.

극지에 대한 인식과 인상

학생들이 극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 인

상은 개인적 측면에서 선개념을 포함한 현재 상태를

진단할 뿐 아니라, 공통적 혹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의 수준

과 질을 설정할 수 있다. Joung(2011)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전형적 인식 상황을 간단한 서술이나 그림으로

그려서 응답자의 직관과 관점을 드러내고자 했고, 전

형적 인식 상황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초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Joung, 2009; Joung and Gunstone,

2010) 주장했다. 극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

는 학생들의 전형적 인식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가지는 선개념을 확인하고, 인지 갈등

과 개념 확장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

Table 9는 북극과 남극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를 자유롭게 쓴 답변을 범주화한 결과다. 모든 학교

급에서 극지 생물을 언급한 응답 사례 수가 가장 많

고, 자연 환경, 기후 변화, 기타, 인문/사회, 과학 현

상, 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의 범주에서

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례 수가 증가했으며, 지구

온난화와 함께 환경 오염, 녹는 빙하, 해수면 상승

등 각자 생각하는 원인과 현상을 표현했다. 이는 학

교급이 올라갈수록 기후 변화를 학습 소재로 다루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극지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결

과(Chung et al., 2021)와 일치한다. 기후 변화 범주

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답변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환경 오염으로,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얼음이 녹

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사고를 반영한다. 이때, 환

경 오염을 언급한 초등 답변 사례는 11건으로 중학

Table 8. Learning and daily experience scores related to polar region in the self-efficacy groups for polar region topics information

극지 학습 및 일상 경험 점수

집단 차이(F) 사후 분석낮다 ← 극지 정보 자기 효능감 →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그렇지 않다 (b) 그렇다 (c) 매우 그렇다 (d)

초 2.5 2.7 3.5 3.3 11.611** c>a*, b**

중 2.6 3.7 4.4 5.3 18.922** a<b*, c**, d**, b<c**, d**

고 2.4 3.4 3.8 4.7 12.317** a<b**, c**, d*

계 2.5 3.3 3.9 4.1 29.452** a<b**, c**, d**, b<c**, d*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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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2건)과 고등학생(4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았

다. 초등학생의 답변에서만 발견되는 ‘쓰레기’는 이들

이 생각하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인 반면, 중학생

과 고등학생의 답변에서는 ‘온실 기체(가스)’가 등장

해서 지구 온난화의 기작을 보다 정교하게 인식함을

추측할 수 있다.

학생들은 빙권을 이루는 요소들을 눈, 얼음, 빙산,

빙하, 빙판으로 표현하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일

부 유빙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이들의 차이를 정확

히 인지하지 않고 있으나, 지구 온난화의 기작에 과

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빙’과 같은 용어를

추가해서 빙권의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Polar-

ICE(Polar Interdisciplinary Coordinated Education)는

극지 과학의 핵심 개념을 7가지 극지 소양 원리

(Polar literacy principle)로 정리했고(Janice et al.,

2020), 극지와 전 세계적 기후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

는지 다양한 지구계의 측면에서 기작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해빙(sea ice)은 해수면 상승보다 극지

알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Polar

Literacy, 2021), 학생들은 대륙 기원의 빙하와 해빙을

구분하지 않아서 기후 변화의 정교한 기작과 배치되

는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연상 내용의 차이는 인문/사회와 기

타 범주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Table 10은 인문/사

회 범주의 용어 중 학교급에 공통으로 나타난 이글

루, 이누이트, 과학 기지에 응답한 현황이다. 초등학

교에서는 이글루(15건)가 가장 많지만, 중학교나 고

등학교에서는 과학 기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전쟁, 사람, 친구’와 같이 모호한 표현이 ‘툰베리’, ‘그

린피스’, ‘소유권 문제’ 등으로 개인적 관심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이글루와 이누이트 등 극지 원주민에 제한된 인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극지에 설립한 우리나라의

과학 기지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

리와 다른 ‘머나먼 극지’라는 인식이 점차 물리적 거

리를 넘어 ‘진출해야 하는 극지’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범주는 정형화·유형화되기 어려운 아이디어

로, 상대적으로 극지에서 연상되는 자유로운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일차 생각을 엿볼

수 있다. Table 11은 기타 범주 중 정서 및 신념, 개

인의 경험, 이미지 등이 나타난 사례를 정리한 것이

다. 슬픔, 안타까움, 의지 등의 정의적 측면을 표현한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다. 극지를 떠올

릴 때 각자의 경험이 매개가 되는 경우로는 도서,

TV의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캐릭터, 광고뿐만 아니라,

Table 9. Words in students’ answers about polar region

범주

응답 사례 수

응답 사례초
(n=323)

중
(n=323)

고
(n=329)

계

자원 2 1 1 4 자원, 땅이 넓다, 기름

기후 변화 97 127 156 380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녹는 빙하, 해수면 상승

극지 생물 321 281 288 890 북극곰, 펭귄, 북극 여우, 고대 바이러스, 이끼

자연 환경 212 230 194 636 눈, 얼음, 빙산, 빙하, 빙판, 유빙, 추위

과학 현상 9 5 9 23 백야, 극야, 오로라, 오존층, 제트기류, 빛 반사

인문/사회 20 15 27 62 이글루, 이누이트, 세종 기지, 장보고 기지, 소유권 문제, 그린피스

기타 39 37 40 116 에어컨, 쓰레기, 콜라 광고, 캐릭터, 멸종, 위기

Table 10. Students’ detailed responses in humanities/society category

응답 학생 수
기타

이글루 이누이트 과학 기지*

초(n=20) 15 1 1 전쟁, 사람, 친구

중(n=15) 4 1 8 탐험, 툰베리(환경 운동가)

고(n=27) 6 0 14 그린피스, 소유권 문제, 러시아

*장보고 기지, 세종 기지, 탐사 기지, 연구소 등 극지의 과학 기지를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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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내용이 포함된 교과 시험 등으로 다양하게 나

타났다. 그 결과, 극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

는데, 극지의 색깔이나 풍경에서 연상되는 시각적 이

미지와 같이 중립적 이미지 뿐 아니라, 각자 지닌 정

보를 종합해서 형성한 이미지가 긍정적, 부정적 형태

로 나타나기도 한다. 극지를 생각할 때, 위험, 위기,

멸종, 고립, 죽음을 먼저 떠올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그 결과 어떤 이미지가

형성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Table 12는 극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나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 극지

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단속적 맥락으로 온

전한 사고를 추론하기 어려웠지만, 문장으로 서술된

내용은 학생들이 극지에 대해 지닌 사고의 맥락을

드러내기도 한다. 응답 내용 들은 극지 내용을 학습

할 때 선개념이거나, 때로는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

켜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어만을 쓸 때(Table

9)는 극지 생물이나 자연 환경이 우세했지만, 사고의

전후 사정이 드러나는 서술형 문장에서는 그들의 맥

락이 주로 기후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는 온난화나 환경 오염 등의

원인(89건)에 비해 그 결과만을 서술하는 경우(865건)

가 더 많았다. 이는 대다수 학생들이 시청각 자료 등

을 통해 획득한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며 응답하면

서 추상적 정보인 원인에 앞서 즉각적 이미지를 중

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Fig. 1은 Table 12의 자료를 초·중·고등학생들의

반응으로 분류해서 나타낸 것이다. Table 13은 TV/

다큐/영화/동영상, 광고/캠페인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매개로 연상했다는 응답이 학습 상황이나 문자 기반

매체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난 결과다. 한편, 기후 변

화 맥락 없이, 순수하게 극지 생물, 자연 환경, 과학

현상, 인문/사회 분야를 언급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

나, 대다수가 극지를 기후 변화와 직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Table 11. Students’ other responses

항목 사례

정서 및 의지

• 북극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 슬프다

• 북극과 남극 어떡해

• 북극곰을 보호하자 

개인의 경험

• 스노볼(책)/남극에서 살아남기(책)

• 무한도전

• 북극의 눈물/남극의 눈물

• 허들링

• 사회 시험 성적

• 둘리/펭수/뽀로로/포비 

• 냉장고/에어컨

• 콜라 광고

이미지

• 위험/위기/멸종/고립/죽음

• 하양/흰색/파랑 

• 빙산의 일각

• 지구의 미래

Table 12. Impressive scene for the polar regions

응답 사례 수*

I. 자원
1. 광물 2. 에너지 3. 토지 4. 물 5. 기타

1 1 0 0 0

II. 기후(환경)변화

가. 원인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76 0 0 2 0 11

나. 결과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20 444 7 386 0 8

III. 극지 생물
1. 포유류 2. 조류 3. 기타 생물 4. 복합

63 45 0 2

IV. 자연 환경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11 6 4 2 0 1

V. 과학 현상
1. 기권 2. 수권 3. 지권 4. 생물권 5. 외권 6. 복합

5 6 0 3 4 8

VI. 인문/사회
1. 생활/문화/사회 2. 정치/경제/법

34 1

VII. 기타 27

*응답한 876명의 내용 중 여러 범주 포함된 경우 중복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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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는 학생들의 응답한 내용을 범주로 나타낸

사례와 응답 유형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 유

형에는 한 범주만 나타나는 경우, 다수의 범주가 나

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다수의 범주는 범주들 간 관

계에 따라 인과(상관) 혹은 논리적 구성이 있는 경우,

독립·나열적인 경우, 보완적 관계인 경우 등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오로라, 둘리, 녹는 빙하”라고 적

은 경우는 독립·나열적 유형이고, “지구 온난화 때문

에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없어진다”는 표

현은 인과적 구성이 있는 경우다. 서술형으로 응답한

876명 중 89명(10.2%)의 학생들이 이렇게 극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기후 변화를 연결 지어 답변했다.

주로 수권과 생물권의 변화를 언급했으며, 수권의 변

화는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측면으로,

생물권의 변화는 ‘북극곰이 터전을 잃는다’는 의미의

천편일률적 답변으로 한정되었다.

Fig. 1. Cases of students’ responses by school level

Table 13. Polar scene reminiscent media

응답 학생 수

학교/학습 상황 TV/다큐/영화/동영상 SNS 광고/캠페인 도서/기사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0 1 4 16 14 22 0 1 1 21 13 14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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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서답형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극지에

대한 바람직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방향의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극지 교육을 통해 지구계

의 각 권이 상호작용하는 풍부한 사례-해수의 열팽창,

염분과 해류의 변화, 알베도의 변화와 그로 인한 되

먹임 효과, 생태계의 변화와 적응, 극지 연구의 가치

등 다양한 주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Polar-ICE가 제시한 극지 소양 원리와 같이 빅아이디

어를 중심으로 다수의 원리와 그들 사이의 연결이

풍부하게 제시된 내용을 학습으로 경험하고 내면화할

때 가능한 일이다. ‘지구 온난화-녹는 빙하-북극곰’으

로 연결된 엇비슷한 대답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

운 측면의 답변들은 지구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언

급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기대해 볼 만하다.

빙하 기둥을 길게 뽑아내면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그 속

에는 바이러스나 미생물 같은 것이 층층이 쌓여 있을 것이다.

(중학생의 응답)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 얼음 속에 있는 고대 바이

러스가 퍼진다. (초등학생의 응답)

Table 15는 북극과 남극에 대한 방문 장소로서의

선호도를 나타낸 것이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북극

(64.4%)이 남극(35.6%)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학생

들이 극지에 대해 가지는 정서나 감정이 남극보다

북극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운 것이, 극지에 사는 생물에 대한 호기심, 기후 변

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

는 걱정, 혹독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 거리감과 친숙

함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Table 16은 방문 지역으로서 북극과 남극을 선호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미지의 지역으로 일상에서는

방문하기 어려운 북극과 남극 중 한 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체로 정서적 이유가 많았는데, 북극곰이나

펭귄과 같은 선호하는 생물을 보고 싶다(409명)는 반

응이 월등했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빙권의 감소와

그 결과로서 생물권의 변화를 걱정하고 구제, 보호하

Table 14. Examples of students’ responses to polar region-related scenes

응답 내용 범주 분류 특징

펭귄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허들링하는 모습(중) III-2
• 한 범주

• 극지 생물(III)중 조류(2)

북극곰의 털이 갈색으로 변한 것(중) II-나-4

• 극지 생물 중 포유류(III-1) 외에 기후 변화로 인한 생

물권의 변화로 보아 II-나-4로 분류함.

• 원인 생략, 결과만 서술

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원들이 그곳에서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소개하는 다큐의 한 장면(중)
VI-1 • 극지의 사람들 또는 생활과 관련

녹아가는 얼음 위에 떨고 있는 북극곰(초) II-나-2, II-나-4
• 다수 범주

• 원인은 생략되고 2개의 결과 서술

빙하를 통해 산소동위원소비를 알 수 있어 그 시대의 기후를 

알아볼 수 있다(고)
V-1, V-2

• 다수 범주

• 빙하로 고기후 추정하는 과학 현상으로 분류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수 m 상승해 지대가 낮은 곳은 바다

가 될 수 있다(중)

II-가-1, II-나-2, 

II-나-3

• 원인과 함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권과 지권의 변화 

서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없어지

는 일(고)

II-가-1, II-나-2, 

II-나-4

• 빈번히 나타난 형태

• 원인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권과 생물권의 변화 서술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하다 원유가 유출돼서 북극 동물들이 

죽는 장면(초)

VI-2, II-가-6,

II-나-4

• 원인과 함께 결과가 서술되고, 이 일이 발생한 맥락

이 보완됨

오로라, 둘리, 녹는 빙하(고)
V-1, V-5, VI-1, 

II-나-2
• 내용 간 연관 없으며 독립적 내용을 나열한 형태

Table 15. Favorite place to visit

응답 학생 수(%)
계

초 중 고

북극 222(68.7) 202(62.5) 204(62.0) 628(64.4)

남극 101(31.3) 121(37.5) 125(38.0) 347(35.6)

계 323(100.0) 323(100.0) 329(100.0) 9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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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는 반응(147명), 혹독한 환경의 남극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북극을 선호

한다는 반응(125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북극과 남극의 과학 기지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희망이 초등학생보다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

과학 기지와 연구원들의 생활, 그들의 연구 현황 등

이 초등학생에 비해 학습과 경험에 노출된 빈도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극지 문제 인식

물리적 거리의 관점에서 극지는 머나먼 동토이며,

방문이나 접근이 어려운, 다큐멘터리 속에서나 만나

볼 수 있는 미지의 장소였다. 그러나 지구 환경 변화

의 징후들이 감지되면서 ‘극지 문제’가 쟁점으로 떠

오르고, 극지에 대한 인식도 점차 우리의 문제로 옮

아가고 있다. 극지 문제는 순수 과학적 측면뿐 아니

라 기술 공학과 사회적 이해가 얽혀있는 융합적 소재

(Beck et al., 2014; Choi et al., 2021)다. 극지 소양을

함양하는 궁극적 목적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 양

성에 있다면, 과학 교육에서도 이를 고려한 교육 방

향을 탐색해야 한다. 학생들이 극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과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Table 17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심을 가

져야 하는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기후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에 대해

북극(36.7%)이라는 응답이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남극(9.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극지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으

면서,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 같은 극지 임에도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언론, 미디어 매

체에서의 노출 빈도, 교육과정 소재 등 다양한 방면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북극과 남극 중 어느

곳을 방문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극이 낮게

나타난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초등, 중학생의 경우 북극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중

요한 지역으로 꼽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열대

우림과 대도시를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지역으로

꼽는 비율이 높아졌다. 탄소 흡수원과 탄소 배출원으

로서 열대 우림과 대도시가 대비되는 상황일 것으로

추측되며 온실 기체와 지구 온난화를 기후 변화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18은 극지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정

리한 것이다. 극지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는 전체적

으로 생물(67.1%), 자연 환경(40.5%), 기후 변화

(35.6%), 과학 현상(27.3%), 생활/문화(17.1%), 자원

(15.2%)의 순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러한 경향

이 유사하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근소하지만 자원

(19.5%)을 생활/문화(18.8%)보다 우위에 두었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자원, 생활/문화/지리 등 실용적 문

제에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증가했다.

Table 19는 극지 관심 분야가 진로 희망 계열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집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한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뚜렷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관심 분야는 과학 현상과 생활/문화/지리 영역이다.

과학 현상을 관심 분야로 선택한 집단은 과학/공학

Table 16. Reasons for choosing the region to visit

응답 학생 수
계

초 중 고

친숙도 14 24 36 74

선호 생물 134 140 135 409

선호 자연 3 2 12 17

선호 시설 1 12 15 28

안전/쾌적/접근성 39 41 45 125

호기심/체험 21 17 34 72

구제/보호/걱정 74 42 31 147

계 286 278 308 872

Table 17. Most important region for monitoring of global climate change

응답 학생 수(%)
계

우리나라 열대 우림 중위도 사막 대도시 북극 남극

초 96(29.7) 22(6.8) 18(5.6) 23(7.1) 137(42.4) 27(8.4) 323(100.0)

중 68(21.1) 67(20.7) 11(3.4) 29(9.0) 112(34.7) 36(11.1) 323(100.0)

고 51(15.5) 69(21.0) 15(4.6) 53(16.1) 109(33.1) 32(9.7) 329(100.0)

계 215(22.1) 158(16.2) 44(4.5) 105(10.8) 358(36.7) 95(9.7) 9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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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로, 사후 분석 결과 다른 3개 집단에 대해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문화/지리를 관심 분야로 선택

한 경우, 인문/사회 계열 집단은 과학/공학 계열 집단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과학/공학 계열 집

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원을 관심 분야로 선택한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희망 진로에 따라 극

지에 대한 관심 영역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

나, 기후 변화, 생물, 자연 환경 등의 영역은 장래 희

망 직업과 관계없이 공통적 관심사로 나타났다.

Table 20은 극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이 매긴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극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평균은 환경 단체

(2.5위), 과학자(2.6위), 시민 단체(4.3위), 공무원(4.7

위), 정치인(4.8위), 기업 경영인(5.1위), 교육자(5.2위),

학생(6.8위)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은 환경 단체보다 과

학자를 우위에 두었으나 초등학생은 환경 단체를 더

우위에 두었다. 상위 학교급 학생일수록 극지 문제

해결에 과학자를 더 유능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의 영향력을 보다 높이 평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은 초·중학생에 비해

정치인이나 기업 경영인, 시민 단체를 극지 관련 문

제 해결에 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극지

문제에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 등 여러 측면의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모든 학교급의 응답자는 학생 집단을 극지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후 순위로 선택했고, 교육자 집단

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후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기업 경영인과 정치인을 교육자보다 후

순위로 선택했는데, 이 두 집단을 중학생이나 고등학

생보다는 극지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 짓지 않고 있

Table 18. Polar areas of interest (multiple selections)

응답 학생 수(%)
계

자원 기후 변화 생물 자연 환경 과학 현상 생활/문화 기타

초 40(12.4) 126(39.0) 224(69.3) 145(44.9) 91(28.2) 48(14.9) 10(3.1) 684(100)

중 44(13.6) 114(35.3) 212(65.6) 117(36.2) 83(25.7) 57(17.6) 7(2.2) 634(100)

고 64(19.5) 107(32.5) 218(66.3) 133(40.4) 92(28.0) 62(18.8) 7(2.2) 683(100)

계 148(15.2) 347(35.6) 654(67.1) 395(40.5) 266(27.3) 167(17.1) 24(2.5) 2,001(100)

Table 19. Polar areas of interest according to career paths

극지 관심 분야를 선택한 비율
집단 차이

(F)희망 진로

인문/사회(n=203) 과학/공학(n=277) 예술/체육/서비스(n=388) 기타(n=107)

자원 0.17 0.20 0.13 0.08 3.902*

기후 변화 0.41 0.34 0.35 0.33 1.318

생물 0.61 0.65 0.71 0.70 2.113

자연 환경 0.37 0.39 0.44 0.36 1.381

과학 현상 0.21 0.42 0.23 0.19 13.994**

생활/문화/지리 0.25 0.12 0.19 0.11 5.589**

*p< .01, **p< .001

Table 20. Ranking of groups for solving polar problem 

평균 순위

과학자 환경단체 교육자 공무원 경영인 학생 시민단체 정치인

초 2.9 2.3 4.9 4.3 5.5 6.5 4.2 5.5

중 2.5 2.6 5.3 4.5 5.1 6.9 4.4 4.7

고 2.3 2.6 5.5 5.3 4.8 7.0 4.1 4.4

계 2.6 2.5 5.2 4.7 5.1 6.8 4.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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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대체로 학생들은 교육자와 함께 그들 스스로를

극지 문제 해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장차 시민으로서 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임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

도록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Table 21은 극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의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극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야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극지를 보존·보호(1.5위),

기후·환경 변화 대응(2.1위), 개발과 이용(3.5위), 우

리나라의 발전(3.8위), 군사·정치·경제적 갈등 완화

(4.1위)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급 평균 순위가 비

슷하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다른 학교급보다 기후·환

경 변화 대응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보존·보호와 개발과 이용은 상충하는 가치인

데, 개발과 이용보다는 보존·보호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체로 개발과 이용, 자국의 발전,

각국의 갈등 완화와 같은 실용적 목적보다는 극지를

보존·보호하고 전지구적 기후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세계 시민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 점차 우리 삶의 한 자락에 자리 잡기 시작한

극지 문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관심

분야, 문제 해결 주체, 극지 문제 가치 인식의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극지를 기후 변화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며 자신의 진로에 따라 관심사는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기후 변화와 생물, 자연 환경

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비록 스스로를 극지 문제 해

결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학자가

혹은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세계 시민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을 지닌 학생들에게 과학 교육은 어떤 측면의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의 지표로서 극

지 연구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극지 소양 교육 방향

을 설정하고자, 미래 시민 주체인 학생들의 극지 인

식을 극지 정보 획득 현황, 극지에 대한 인상, 극지

문제 인식 측면에서 조사했다. 초·중·고 9개교 975

명 학생을 대상으로 선택형 11문항, 순위형 2문항,

서답형 3문항 등 16문항을 설문했고, 양적 분석과 함

께 서답형 문항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병행

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극지 인식을

반영한 극지 소양 교육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본 연

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극지 관련 정보 획득 과정 및 현황 측면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극지 경험은 시청각 매체를 통한

간접 체험이 가장 많았고, 극지 정보를 얻는 매체 역

시 TV, 다큐,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매체가 텍스트

기반 매체보다 많았다. 학교에서의 극지를 학습한 경

험은 절반 이하의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과

학과보다 사회과에서 더 많이 극지 내용을 다루었다

고 생각했다. 극지 정보에 대해 효능감이 높은 집단

은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와 일상에서 더

다양한 극지 경험을 보고했다. 극지를 다루는 교육은

‘극지’ 공간의 특수성으로 학습 경험의 종류와 수준

이 제한적이며,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 밖 매체들이

쏟아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교과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극지 학습 내용

을 극지 소양으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과목에 극지

소양을 다루는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극지에 대한 인식과 인상 측면에서 학생들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극지의 동물과 자연 환경, 기후

변화를 떠올리고 있었지만, 응답의 수준에 있어서는

Table 21. Ranking of reasons for interest in polar issues

평균 순위

보존·보호 개발·이용 기후·환경 변화 대응 군사·정치·경제적 갈등 완화 우리나라 발전

초 1.4 3.6 2.5 3.9 3.8

중 1.6 3.5 2.1 4.2 3.7

고 1.7 3.5 1.7 4.2 3.8

계 1.5 3.5 2.1 4.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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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기후 변화의 기작을 정교화하고,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시설에 관심을 나타내, 극지를

우리의 관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특히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를 극지 문제에 연계하면서 형성한

극지 이미지를 정서적으로 표출하거나 극지 생물의

위기에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 학생들은 기후 변화

의 위기를 다룬 동영상, 광고 및 캠페인으로부터 받

은 이미지를 많이 연상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원인으

로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위기를 겪는 천편일률적

계열로 나타났다. 남극보다는 북극을 방문지로 더 선

호했는데, 그 이유로 정서적 측면을 많이 언급했다.

학생들에게 극지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매체가 획일적으로 소비되는 컨텐츠, 예컨대 북극곰

의 위기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때

학생의 정서에 결합하면서 강력한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 극지 소양 교육은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 균

형 잡힌 관점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지구계의 각

권이 상호작용하는 풍부한 사례, 다양한 가치를 포함

해야 한다.

셋째, 극지 문제 인식의 측면에서 북극을 기후 변

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장소로 꼽았지만, 탄소 배출

원과 흡수원을 고려한 응답도 많았다. 극지 관련 관

심 분야는 생물이나 자연 환경, 기후 변화 등이었으

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원이나 생활, 문화와 같

은 실용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증가했고,

진로 계열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과

학/공학 계열은 자연 현상에, 인문/사회 계열은 생활,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극

지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에 대해 환경 단체와 과학

자가 높은 순위에 올랐고, 상급 학교일수록 극지 문

제 해결에 과학자를 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그러나 정작 학생 자신을 가장 후순위로 놓아,

장차 합리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과학

교육적 관점에서 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극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는 극지를

보존하고 보호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는 응답이 높은 순위에 올라서 개발이나 이용, 우리

나라 발전, 갈등 완화라는 실용적 측면보다 세계 시

민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극지 문제는

과학과 함께 기술 공학, 인문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이

얽혀있는 융합적 소재이며 학생들의 문제 인식과 가

치도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재구

성해야 하며 교육과정 안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진 극

지 관련 내용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편해야 한다. 학

교 밖 매체들 중 일부는 극지에 대한 정보를 극지 기

후 변화의 과정과 영향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

산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들로부터 극지에 대한 정

보를 비판 없이 획득한다. 극지 문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인 만큼, 학

교 교육이 이를 빠르게 수용하고, 극지 문제와 정보

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극지 정보에 대해 갖는 효능감은

다양한 경험 수행과 관련 있었다. 그러나 현재 활용

되는 학습과 일상 경험은 영상 시청이나 텍스트 해

석과 같이 다소 제한적이고 수동적이며 일방적이다.

과학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과 일상의 경험을 다양화

하는 방안으로서 극지 연구자와 교육자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연구자는 극지에서 생산한 연구 성

과를 제공하고, 교육자는 이를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극지

연구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극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안

으로, 극지 과학의 핵심 개념을 체계화하고 이를 극

지 소양의 빅아이디어로 구성한다. 극지의 지리적,

과학적 특성 및 기후 조절, 인간과 인류의 미래에 미

치는 영향 등을 빅 아이디어로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교과들은 극지 문제를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고, 일관적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

서 극지 문제에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넷째, 지구과학 교육적 측면에서 극지 문제를 통합

하고 종합할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은 ‘지구계’이며,

극지 문제를 지구계 각 권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지구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해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조직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극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권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

한 피드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지구과학이

학문적 중심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지닌 극지 인식과 인상, 극지 관

련 경험 조사에 이어 극지와 관련한 인지적·정의적

특성 현황을 파악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들은 학교급, 희망 진로에 따라 공통 혹은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과 학습 경험, 학습 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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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극지 문제와 기후 변화 쟁점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개인이 지닌 가치 성향의 방향에 좌

우됨을 인식해야 한다. 과학 교육은 학생들의 가치를

진단하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의 이면을 함께 생각하

도록 독려함으로써 균형 잡힌 관점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교실에는 세계 시민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학생과 함께 실용적 성향의 학생이 공존한다. 이

들이 지닌 인지적 극지 소양은 같을지라도, 문제 해

결에 접근하는 사고와 방법은 다를 수 있다. 다른 가

치를 지닌 학생들이 과학 교실 안에서 함께 문제 해

결을 탐색하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학

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 과학 교육이 놓지 말아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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